
안전진단 기술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아파트, 빌딩 등 육상 구조물

은 물론 교량, 댐, 제방 등 수중 구조물의 안

전 상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상의 구조물은 쉬운 접근 방법과 육안 분

석이 가능해 비교적 안전 진단이 용이했다. 

하지만 수중 구조물은 안전 진단이 쉽지 않

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

압, 조류 등에 훈련된 잠수부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하천, 저수지, 바다는 대부

분 물이 탁해서 육안으로 구조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수중 폐

기물,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잠수부가 직면

하는 위험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파를 통해 수중 구조물

의 표면상태를 보다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

는 신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은다. 건설신

기술 제787호로 지정된 이 기술은 음파탐지

기인 ‘1MHz급 듀얼소나’를 이용해 수중구

조물의 표면상태 영상을 얻는 방식이다. 

잠수부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초음파를 탐

지하기 때문에 작업 범위가 좁고 별도 전문 

인력이 필요했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무인

초음파 탐지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 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다음기술단은 지난 2002년 9월 설립돼 

현재 안전진단 종합면허, 시설물 유지관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한국수력원자력 Q

등급/A등급, 전문건설업, 벤처기업, 이노비

즈, 해외시장개척 사업 분야와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철도신기술(교량), 수자원신기

술(소나), GS(굿소프트웨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현재 ‘다음세대 기술연구원’의 왕성한 활동

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개

발과 4차산업(ICT, IoT) 시장개척을 도모하

며, 안전진단 전문기관 민간업계 최초로 인

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역량강화 구축 프로젝

트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해외시장 개척의 선구자로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은 다음기술단은 

현재까지 1400건 이상의 점검·진단 수행으

로 국내 시설물 안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 5

년간 12건의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등록 38

건, 신기술 6건(건설신기술 3건, 방재신기술 

3건), GS인증 1건, 사업화 2건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올해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

형 소나(SONAR)장비를 이용한 하상·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이 건설신기

술에 지정되는 등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점검 

분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기술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7건

의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캄

보디아, 가나,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효율성 증대와 

시설물 수명연장, 붕괴사고 감소를 위해 효

과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섬이 많은 지리

적 특성과 경제 규모의 급격한 성장으로 

꾸준한 교량 계획·건설이 진행되고 있으

나,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등 특수교에 대

한 유지관리 인식부재로 2011년 11월 동

부 칼리만탄의 현수교(Kutai Kertanegara 

bridge/710m)가 붕괴 되는 등 1.5년에 1회

의 빈도로 특수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해 재

산·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특수교 통합 상시 안

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

으며, 올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

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향후 다음기술단은 ‘다음세대 기술추구’라

는 기업이념 아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으

로 미래 사업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수중구조물 점검 및 진단 사업이 있으며, 

2MHz 소나기술의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활

수중 구조물 안전진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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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설계, 안전진단, 
유지관리·계측관리에 대한 기술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설물 자산관리 전문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이 완료된 IoT 유지관리 시스템은 

시설물의 상시적이고 자동화된 유지관리 기술로, 

최근 고속도로 공사구간 사면에 적용해 붕괴위험

을 실시간 계측하고 위험시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

축됐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태블

릿PC를 활용한 구조물 상태평가 플랫폼, 부단수 

장치를 이용한 상수도 밸브교체 공법 등을 사업화 

추진 중에 있다.

다음기술단 박철 대표이사(사진)는 “세계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드는 데 반해 안전진단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기술단은 구조물의 설

계, 안전진단, 유지관리·계측관리에 대한 기술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을 통해 국내외 시설물 자산관리 전문기술을 선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유럽·일본 등 국외 시장으

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진단업계

의 위상을 높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상오 기자 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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